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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아이스크림고지 두루미생태탐조대 전경.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오는 2월말까지 ‘DMZ 철새 탐조관광’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되는 ‘DMZ 철새 탐조관광’은 평화전망대와 아이스크림고지, 철원평화문화광장 등을 방문하는 코

스로 구성돼 있다.

‘DMZ 철새 탐조관광’ 참가자들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2차례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에 위치한 DMZ두루미평

화타운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탐조여행에 나서게 된다.

매주 화요일은 휴무다.

아이스크림고지(삽슬봉)는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와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를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

는 곳이다.

멸종위기Ⅰ급인 두루미는 장수와 행운을 상징한다.



한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평생 짝을 바꾸지 않는 특성도 갖고 있다.

강원 철원군 동송읍 DMZ두루미평화타운 내에 조성된 ‘국제두루미센터’ 내부의 전시실 전경. 철원군 제공

추수 때 떨어진 곡식 등 먹을 거리와 물이 풍부한 철원평야와, 샘통, 토교저수지, 한탄강 여울 등은 해마다 두루미와 쇠

기러기 등 몰려드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다.

올해도 두루미 1000여 마리와 재두루미 5000여 마리 등이 찾아와 논과 저수지 등을 옮겨 다니며 겨울을 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두루미 등 겨울 철새를 관찰하려는 관광객들이 많은 점을 고려, ‘DMZ 철새 탐조관광’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수해를 입었던 이길리의 한탄강 주변 두루미탐조대도 복구 공사를 마치고 최근 재개장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두루미 월동지의 보전관리와 동북아 두루미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동송읍 DMZ두루미평화

타운 내에 조성한 ‘국제두루미센터’를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운영중이다.

30억원을 들여 연면적 961㎡,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한 국제두루미센터는 전시체험공간과 영상교육실, 국제회의장, 영상

회의실, 방문객 쉼터, 다목적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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